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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일자 : 2015. 6. 28.(일)
 전송매수 : 총 5매 (기자회견문 포함)

[보 도 자 료]

민변, 론스타 5조원대 청구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년 5월 29일 정부

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5
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날 오전 10시 민변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23명의 국회의원과 론

스타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와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이렇게 밝혔다.

3.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론스타 국제중재의 2차 구술심리(hearing)가 시작된

다. 민변은 이 2차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1차 심리의 참관을 

거부한 데 이어 또 다시 민변의 참관을 거부하였다. 김제남 의원(정의당)도 2차 심

리의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정부는 이 또한 거부하였다.
 
4. 앞서 지난 5월 26일 민변은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약 5조1,000억 원의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4. 민변은 이날 “오늘 론스타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면서 “정부

가 론스타 국제중재의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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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김기준, 김상희(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
제남, 박원석(이상 정의당),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김득의 론스타공대위 집행

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2015년 6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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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론스타 5조원 실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는 론스타 5조 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

1. 오늘 5조원대의 국가 재정이 걸려 있는 론스타와 대한민국 사이의 국제중재

(ISDS)의 두 번째 구술 심리(hearing)가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ICSID)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법률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

변)은, 오늘 이 국제중재 심리에 참관하지 못한 채, 론스타 5조원대 청구의 실체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매우 비통하다.  

김제남 의원과 민변은 이달 초 ICSID 규칙*에 따라 두 번째 심리의 참관을 신청하

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참관을 거부했다. ICSID 사무총장이 지난 18일 “당사

자들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

의 전자우편 통지문을 김제남 의원과 민변에 보낸 것이다.

민변은 또한 지난 5월 26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하는 5조원대의 계산 내역을 밝

히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민변은 이의신청도 

해보았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하였다.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국민의 참관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론

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2. 론스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는 5조원대의 막대한 국

가 예산 지출이 걸려 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해 한국경제를 파고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

원의 실질과세원칙이 공격을 당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한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2일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한국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 매

각차익에 부과한 1,002억여 원의 세금을 다투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 법원의 1심

과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론스타는 이 세금이 부

당하다면서 한국을 워싱턴 국제중재에 회부했다. 이처럼 론스타는 한국 법원과 국

제중재라는 두 가지 무기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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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혼란에 빠져 있다.

한국 국세청의 과세에 맞서 한국 법원에 조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벨기에 페

이퍼컴퍼니가, 도대체 어떻게 국제중재에서 세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가!

3. 정부는 ‘재판 공개’라는 근대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부인하고 있

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론스타의 5조원 대 청구의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으로 모

자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국제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는가?

일부 관료들이 민변의 참관이 중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통하여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들이 오히려 사법작용마저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전체주의와 다르지 않다.   

근대 문명국가 중 그 어느 국가에서 관료들이 재판 절차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가? 근대 시민이라면 그 누가 방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재판을 

공정한 사법절차라고 부를 것인가?

 

4. 우리 국회의원과 민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 사법 문명이 허용하는 모

든 합법적 수단을 다하여 론스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점검할 것이다. 

거듭 정부에 론스타 5조원대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29.

국회의원 권은희, 김광진, 김기준, 김상희, 김제남, 남인순, 도종환, 박남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유성엽, 유승희, 이목희, 이찬열, 정성호, 
정진후, 최재천, 추미애, 황주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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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SID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   

**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